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수백만 가정은 오는 4월 전기

요금 청구서에서 50달러의 크레딧을 받게

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10일 이 크레딧이

올겨울 급등한 에너지 비용을 보전하기 위

한 주정부 차원의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크레딧은 주내 유

틸리티 회사인 에버소스(Eversource), 내

셔널그리드(National Grid), 언틸(Until)

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모든 가정용 고객에

게 지급되며 총 규모는 1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 내셔널그

리드와 에버소스는 28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50달러가 지금까지 사람

들이 부담한 금액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지

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푼이 아쉬

운 상황에서 모든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

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전기요금은 물론

올겨울 천연가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겪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이번 크

레딧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

고 있다. 이 크레딧의 재원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
4월 $50크레딧 받는다

잘나가던 하버드 출신 월가 애널리스트, 글짓기 교사가 된 사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

욕의 명문 브루클린테크놀로지고교는 한국

의 과학고에 해당하는 학교다. 까다로운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도 상당수 재학 중이다. 한 학

년 학생 수만 약 1,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학

교다. 이 학교 학교 학부모회(PTA)는 글짓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레터럴리(latterly

Academy)와 협업으로 12학년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 에세이클래스를 개설

했다. 첫해에는200명이 등록했다. 두번째 해

에는 400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00명으로 꾸

준히 증가했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학생들의

글쓰기 자신감은 5점중  2점에 불과했으나 학

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4까지 향상됐

다. 

레터럴리는 이 같은 성공적인 글짓기 교육

을 바탕으로 초기 학교이던 레터럴리 아카데

미에서 에듀테크(EdTech) 플랫폼으로 도약

했다. 현재는 뉴욕을 비롯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약 3천

여명이 등록학생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레터럴리의 CEO 제인 첸(Jane Chen) 대

표는 중국계 2세다. 하버드대 출신의 첸 대표

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애널리

스트로 일했던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10

년간 충분한 돈을 모은 후 그녀는 자신이 진정

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자 월가를 떠났다. 

미국에서 출생, 중국에서 약5년 거주하다

뉴욕으로 돌아와 학창시절을 보냈다. 뉴욕의

공립 초등학교와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사립

중학교의 경험은 이민자인 첸 대표에게 큰 충

격을 주었다. “높은 수준의 개인화된 고품질

의 인문학 교육을 받기 위해 매년7-8만달러

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월가 애널리스트 출신에서 글짓기 교사 이후 에듀테크 CEO로 변신한 제인 첸 레터럴리 대표.(사진 = 제인 첸)

▶▶7면으로 계속

제인첸, 월가의 애널리스트에서 에듀 테크 스타트업 레터럴리 창업까지
연7, 8만달러 사립학교 교육을 민주화, 내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

▶▶6면으로 계속

난방 천연가스요금은 3,4월 요금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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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XR 2025 컨퍼런스,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확장 세계 만난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GSD) 산하 XR 클럽이 주최하는 '

하버드 XR 2025 컨퍼런스'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하버드 대학교 건드

홀(Gund Hall)에서 열린다.

'증강된 자아(The Augmented

Self)'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

런스는 인간 중심의 XR 기술을 통

해 차세대 XR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 학생, 연구자, 전문가 및 기업가가

모여 다양한 산업에서 XR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형성하는지 탐구하

는 자리다. 

XR은 확장현실(eXtended Re-

ality)의 준말로 AR(증강현실), VR(

가상현실), MR(혼합현실)을 비롯해

AI(인공지능), 로보틱스, 공간 컴퓨

팅 등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허

물고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을 뜻한다.  

컨퍼런스에서는 XR의 역사와 현

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도

전 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 기

술이 비즈니스, 의료, 교육, 엔터테인

먼트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

는지 다룰 예정이다. XR 기술은 실

제 세계와 가상 환경을 결합해 사용

자의 감각과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

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몰입감과

상호작용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

다.

이번 행사는  ⋆혼합현실 및 몰입형

현실 체험, ⋆최첨단 CG/VFX 및 가

상 제작 기술 소개, ⋆메타버스 및 디

지털 컬렉터블 전시, ⋆가상 세계 구

축과 스토리텔링, ⋆최신 XR 기기 직

접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퍼런스에는 메타(Meta), 구글

(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

crosoft), 유니티(Unity)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전문가

들이 연사로 참여하며, 패널 토론, 기

술 제품 데모, 네트워킹 세션 등이 진

행된다. 특히 작년 행사에서는 500명

이상의 참석자와 30명 이상의 연설

자, 20개 이상의 세션이 마련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의 약 60%는

학생, 40%는 산업계 인사로 구성되

어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하버드 XR 클럽은 매년 이 컨퍼

런스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과 글로

벌 XR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참가 티켓은 학생 $45, 일반 $65에

구매 가능하며, 컨퍼런스 일정, 연사

소개 및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공식 웹사이트(https://har-

vardxr25.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메디케어 ‘OTC 카드’

로 정관장에서 시니어 메디케

어·보험 비처방 일반 의약품

과 건강관련 제품들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일레밴스(Elevance), 몰리나

(Molina), 센타라(Sentara), 파

트 너 스 헬 스 플 랜 (Partners

Health Plan), 앨라이얼라인

(Ally Align), 어메리칸헬스플

랜 (American Health Plan),

WVSA  7개 보험사의 OTC 카

드로 구매가 가능하다. 

OTC 카드는 메디케어 보험

선불형 데빗카드이며 상기 7개

보험사의 OTC카드를 사용해

정관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

강식품 제품들을  결제할 수 있

다. 

정관장은 벌링턴 H마트 내

에 위치하고 있다. 정관장 제품

에 관한 문의는 781-238-0303으

로 하면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정관장 제품, 메디케어
보험 OTC 카드로 편리
하게 결제 

<전체 기사 읽기>

하버드 GSD XR클럽 주최 4월 19일  하버드대학 건드홀에서 개최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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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MIT정부의 재정 압박 속에 신규 채용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하버드대학은 10일 연방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체의 신규 고용을 중단한

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하버드의 조

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컬럼비아대에

대한 4억달러 연방정부 보조를 중단

하고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삭

감키로 한 뒤 3일만 나왔다.  

하버드 앨런 가버 총장은 교직원

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

는 다양한 범위의 재정환경을 대비

해야 한다”면서 “하버드는 즉각적

으로 대학 전반에 걸쳐 교직원 채용

을 임시적 중단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한편 MIT도 지난주 광범위한 고

용동결 정책을 실시했다. MIT 샐리

콘블러스 총장은 연방의 연구기금

감축, 대학의 발전기금에 대한 과세

인상, 그리고 정부 셧다운 등을 대비

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컬럼비

아 대학에 대한 각종 계약과 정부지

원을 중단하며 이번 조치가 1단계 조

치이며  추가적인 감축이 이어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컬럼비아대학 제

제는 친 팔레스타인 학생 시위와 관

련해 유태인 학생들에 대한 보호실

패와 반 유대주의의 확산 등의 이유

에서 내려졌다. 이와 동시에 지난주

말 동안 미 이민단속국(ICE)은 콜롬

비아대학 친 팔레스타인 학생시위를

이끌었던 리더를 즉각 체포했다. 미

국무부는 체포에 앞서 그의 영주권

을 취소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의

캠퍼스내 반유대주의와 친팔레스타

인 시위에 대한 조치도 문제 삼고 있

다. 트럼프는 대학 측의 대응이 충분

치 않았다며 비난하고 연방정부가

각 대학에 보조금을 지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는 한 기자로부터 NIH의

연구 기금 중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연방정부가 500억달러 규모의

대학 기금을 보유한 하버드에 보조

금을 지급해야 하나?”며 대학 지원

금 지급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

을 보였다. 

이번 고용 동결은 트럼프 행정부

의 미국 유명 대학들에 대한 압박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

례로 대학들의 운신의 폭이 향후 점

차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재산관

리위원회가 2024년 한인회관을

통해 총 $12,970.81의 수익을 남겨

2025년으로 이월했다고 밝혔다. 

재관위 재무인 박진영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3이월금, 임대

수입, 국민투표소 설치 수입 등

총 $30,074.99의 소득을 올렸으며

보험, 세무보고, 건물수리, 및 유

틸리티 비용으로 총 $17,104.18이

사용됐다. 

다음은 재관위의 2024년 결산

보고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회 재산관리위원회 2024년 결산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하버드 졸업식

수입(income)    
전년도 이월금 : $8,371.09
임대수입           : $20,653.90 (2층 임대)
기타수입           : $1,050.00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총수입 합계     :$30,074.99

지출 (Expenses)
건물보험          : $3,526.00
세무보고          : $900.00
건물수리         : $3,540.00 (누수수리 및 형광등 교체 등)
전기료             : $776.04
수도                 : $684.83
개스                 : $2,185.45
선수금 반납  : $2,400.00
IRS, MA Tax    : $484.56
기타 관리      : $2,623.18
총지출 합계  : $17,104.18

2024 이월금 : $30.074.99 - $17,104.18 = $12,970.81

2024년 12월 31일 은행잔고
Santander
CD Account              : $43,377.50 
Checking Account   : $12,970.81
Total                          : $56,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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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지역 학교 및 식품 지원 기관, 농무부 자금 삭감으로 타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국 농무부(USDA)가 학교와 차일드케어시

설, 푸드뱅크에 지역 농산물 구입을 위해 제

공했던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지원을 전격

삭감해 뉴잉글랜드에 충격을 안겼다. 

뉴잉글랜드 6개주를 비롯한 미국 40개 주

는 농무부부와 학교의 지역 식료품 구입 협

력 프로그램에 합의해 지원금을 받았으나

농무부는 지난 8일 삭감조치를 각 주정부에

통보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12일 보도했다

. 

이에 따라 뉴햄프셔주는 총 27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잃었으며, 이 중 약 96만 8천

달러는 뉴햄프셔 푸드뱅크(NH Food

Bank)의 ‘NH Feeding NH’ 프로그램

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금액이다.

뉴햄프셔 푸드뱅크의 낸시 멜릿 개발 담

당자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라며, "식량 지

원을 받는 주민들과 지역 농민, 그리고 우리

푸드뱅크 모두에게 큰 피해"라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에서는 ‘팜 프레시 로드아

일랜드(Farm Fresh Rhode Island)’가 이

프로그램의 삭감으로 약 300만 달러의 손실

을 입었으며, 약 100개의 중소기업이 직접적

인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총 1천220만 달러의

지원이 삭감됐으며,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

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힐리 주지

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방 정부 축

소를 주도하고 있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를 비난하며 "필수 자금을 법원의 명령을 따

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차단해 어린이, 농부

그리고 스몰비지니스들에게 그 부담을 지

우고 있다."고 말했다.

뉴햄프셔의 경우 이 지원금을 285개 협력

기관에 전달해 185개 농장에서 생산된 52만

2천 파운드(약 236톤)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부터 2028년 1월까지 계

획된 지원이 완전히 중단된다. 이는 뉴햄프

셔 전역에서 약 13만 5,200명의 식량이 부족

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햄프셔 농업부의 레베카 로스 농업개

발국장은 "학교와 차일드케어시설이 지역

농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

그램도 이번 삭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앞

으로 3년 동안 예정돼 있던 170만 달러의 지

원금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연방 농무부 대변인은 "팬데믹 시기에 만

들어진 단기 프로그램 대신 균형 재정에 걸

맞는 장기적인 식량 프로그램으로 환원할

것"이라며 이번 삭감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 그러나 지역 사회와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교육부는 농무부의 예

산 삭감은 현재 주정부의 무료급식 및 전국

학교 점심프로그램과 별개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

추세츠 브루클라인(Broookline, MA)에서 테

슬라 차량을 훼손했던 혐의의 용의자가 경찰

에 체포됐다.

브루클라인 경찰에 따르면, 39세의 해리슨

랜달은 지난 3월 5일 자신의 거주지인 로슬린

데일(Roslindale, MA)에서 체포됐으며, 재산

훼손 혐의 6건으로 기소됐다.

랜달은 테슬라 차량에 일론 머스크 스티커

를 붙이는 방식으로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은 랜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에 동영상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었다.  

한 차량 소유자가 직접 그를 대면하며 이에

대해 묻자, 랜달은 "자신의 행위가 표현의 자

유행사”라고 대답했다. “남의 차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게 맞느냐”고 반박하자 그

는 “이 차를 탈 수 있으면 다른 차도 탈 수 있

다”고 주장하고 바이크를 타고 떠났다. 

법원은 랜달의 보석금을 2,500달러로 책정했

다.

hsb@bostonkorea.com

브루클라인 테슬라 차량 훼손
사건 관련 남성 체포

미국 40개 주 학교, 차일드케어어시설, 식품지원 프로그램10억달러 삭감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로슬린데일 거주자, 재산 훼손 혐의 6건으로 기소



종합The Boston Korea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5
웨이페어, 340명 감원 및 오스틴 기술 센터 폐쇄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에 본사를 둔 온라인 가

구 유통업체 웨이페어가 기술팀 축

소의 일환으로 약 340개 일자리를 삭

감하고 텍사스 기술센터를 폐쇄한

다고 8일 발표했다.

얼마 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웨이

페어는 2024년 말 기준 약 13,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즉 금요일

발표된 감원이 전체 인력의 약 2.5%

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보스톤글로

브는 감원되는 직원 중 약 170명이 매

사추세츠주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

혔다. 

웨이페어는 이번 기술 중심의 감

원이 "지난 5년간 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주요 혁신" 이후 진행되는 것이

라고 공개 성명에서 밝혔다. 이러한

혁신으로 "고객과 비즈니스의 진화

하는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

된 현대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고성

능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라

고 감원 이유를 설명했다.

금요일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서 웨이페어는 이번 감원으로 회사

에 약 3,300에서 3,800만 달러의 비용

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2025

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절감 효

과를 실현하기 시작하여 2026년 초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

혔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텍사스 오스틴의 기술개발센터가

문을 닫는다. 이 센터는 2021년, 팬데

믹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붐으로 웨

이페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

접했을 때 설치되었다.

당시 성명에 따르면, 기술개발센

터는 "웨이페어를 가정용품 쇼핑의

최적지로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회사는 금요일 시애틀, 마운틴뷰(캘

리포니아), 토론토, 벵갈루루, 보스

턴의 기술센터는 계속 운영될 것이

라고 밝혔다.

이번 감축에도 불구하고, 웨이페

어는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

속할 것"이며, 2,500명 이상의 기술자

들이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각 고객의 고유한 요구에 맞

게 제품군을 정확히 조정함으로써

개인화를 크게 발전시키고 네비게

이션을 단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

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조

직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니라지 샤와 스티브 코닌

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코로나19

초기의 호황기 이후 최근 몇 년간 일

련의 감원과 사업 축소를 겪고 있다.

2022년 8월 870개의 일자리를 삭감했

고, 이어 2023년 초에는 더 큰 규모

1,750개의 일자리, 즉 전체 인력의

10%를 감원했다. 같은 해 말, 보스톤

글로브는 웨이페어가 여러 차례의

소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

도했다.

2024년 초에는 또 다른 대규모 감

원을 단행해 1,650개의 일자리, 즉 남

은 인력의 13%가 축소되었다. 올해

초  샤는 웨이페어가 독일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약 730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았다.

최근 2024년 재무 보고서를 발표

에 따르면 웨이페어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

하고 연간 총 순매출은 2023년보다

1.3% 감소한 119억 달러를 기록했다

. 8일  웨이페어 주가는 5% 이상 상

승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교 인문과학

대학원(GSAS)이 재정 불확실성

을 이유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포

함한 모든 대학원 과정의 대기자

(waitlist)에 오른 지원자들의 입

학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

부 예산 삭감을 위협하며 하버드

대학의 재정 안정성에 압력을 가

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하버드 필그림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인문과학대학 호

피 E. 훅스트라 학장은 6일 오후

전체 교수진에게 보낸 이메일에

서 “재정적 불확실성에 따른 압

박을 고려할 때, 이는 신중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

해 이미 입학 허가를 받은 기존

학생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하버드는 이미 정식 입학 허가

를 받은 학생과 기존의 재정 보조

(Financial aid) 약속은 유지할 예

정이지만, 현재 대기 상태에 있는

지원자들에게는 향후 수주 내로

모두 입학 거부 통지를 발송할 계

획이다. 해당 이메일은 훅스트라

학장 외 에마 덴치 인문과학대학

원장과 학부 내 각 분야 학장들의

서명도 함께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원의 생물통계학 박사과정

은 연방 예산 지원의 중단으로 인

해 당초 예정된 입학 정원을 절반

으로 줄이는 등 일부 과정은 이미

신입생 규모 축소를 결정한 바 있

다. 다만 기존에 확정된 입학 허

가는 철회되지 않았다. 

한편 하버드대는 하루 전 전체

교수진과 직원들에 대한 신규 고

용 동결을 선언해 여러 학과의 채

용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하버드대, 재정 불확실성으로 대학원 대기자
전원 입학 거부 결정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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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

다. 같은 도시 두 다른 학교를 경험

한 것이 그녀를 교육계로 이끈 계기

가 됐다. 

이후 자신의 지식을 다른 학생들

에게 가르치는 길을 택했다. 이민자

자녀로서 고가의 돈을 지불하지 않

아도 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

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작용했

던 것이다. 그녀는 고교시절부터 영

어와 글쓰기를 가르쳤다. 월가에서

일할 때도 플러싱과 할렘을 찾아가

학생들을 가르쳤고, 하버드에 재학

중에는 아시안 이민자들의 시민권

시험 준비를 도왔다.  

화려한 스팩의 월가의 애널리스

트가 글짓기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첸 대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보다 떠날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우리의 임무라는게 신념”이며

“내게는 모두가 인문학교육에 접

근할 수 있는 민주화된 접근성을 제

공하는 것이 그 능력”이기 때문이

라고  답했다. 

레터럴리는 뉴욕의 비영리단체

로빈후드의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

터인 블루리지랩스 프로그램을 이

수하고 투자를 받았다.  지난해 여름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소재 에피

펠라직 벤처의 2백50만달러의 투자

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에듀테크

플랫폼으로 변신했다. 현재 레터럴

리는 하버드동문들과 미국내 최대

교사 비영리단체인 티치포아메리

카 출신 그리고 보스톤컨설팅그룹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월 28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에피펠라직 벤처에서 제인 첸 대표

와 첫 만남을 가졌다. 보스톤코리아

는 레터럴리와 협업을 통해 한인 2

세들에게 글쓰기 자신감을 키우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저널리즘

부트캠프’를 논의했고 MOU를 맺

었다. 

다음은 첸 대표와의 일문일답이

다. 

-본인을 소개해 달라.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다시 중국

으로 돌아가 5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다. 영어를 한 마디

도 못하는 유치원 시절부터 보낸 뉴

욕의 공립 초등학교는 교사당 학생

수가 30-40정도였다. 6학년때 맨해

튼의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사립학

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그는

같은 뉴욕시에 존재하는 학교이지

만 이 두학교의 차이가 너무 커다란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하버드에서 역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M&A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해지

펀드 애널리스트로 10년간 일했다.

충분한 돈이 모이자 내가 하고자 했

던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글쓰기를

하게 된 것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월가의 생활은 어땠나?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글쓰기를 해

본 것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제안서였다.

이것을 위해 수백, 수천장의 연간 리

포트, IPO 유망주보고서, 펀드 투자

연구 등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마치

연구원처럼 읽었던 이 경험은 강력

한 투자 논거를 만들고 투자 제안서

(Investment pitch)의 구조를 만드

는 밑거름이 되었다. 주식과 회사들

에 대한 수백 페이지를 투자제안서

를 쓸 때 나의 인문학적 배경과 철학

, 그리고 투자 은행에서 경험했던 기

술적인 측면이 무엇보다 좋은 조합

이었다. 

-좋은 스펙의 월가 애널리스트가

왜 글짓기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됐나?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영어

와 글쓰기, 인문학을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지속해 왔다. 고등학교 시절

교내 신문 편집자였고 지역 사회 뉴

스레터를 창간하기도 했다. 또한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영어를 가르

쳤고, 하버드에 다닐 때는 보스턴 지

역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시

험 준비를 도왔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도 할렘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민자의 자녀라는 개인적인 배

경 덕분에 나의 소명을 일찍부터  찾

게 된 것이다. 나는 세상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곳이며, 우리가 이 세상

에 들어왔을 때보다 떠날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우

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내게는 모

두가 인문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화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그 능력이었다. 

-레터럴리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첸 : 레터럴리의 플랫폼은 어떻게

글을 쓰는 지 배워서 자신감을 얻고

출판을 통해서 소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통합된 플랫폼이란 점이

다르다. 레터럴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

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많은 글쓰기 플랫폼들이 있

지만 레터럴리의 특징은 초고 작성

에서부터 최종 본의 출판까지 진행

한다는 점이다. 즉 글쓰기를 생각을

조합해서 잘 다듬어진 소통의 형태

로 보고 접근하기에 반복적인 피드

백을 통해 글을 다듬는 과정을 가르

친다. 쓰고 수정하고 하는 편집의 과

정을 거쳐 언론사에서 하는 것처럼

최종본을 출판하게 된다. 자신의 글

을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것을 출판해서 수많은 다른 대중들

과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레터럴리는 글쓰기를 가르쳐 글의

게재 후 소통까지를 진행한다는 것

이 강력한 특징이다. 

-보통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독특

한 형태로 운영되는가?

레터럴리는 독자적인 브랜드 형

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보스톤코

리아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기관들을 보조하는 방법을 사용하

며 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레터럴리는 호주의 오스트렐리아

의 준정부기관의 청소년 과학잡지

인 더블 헬릭스와 협업해 청소년

STEM부트캠프를 마쳤다. 또한 브

루클린테크놀로지하이의 PTA와

Brooklyn Tech PTA program란 시

니어 대상 에세이 작성 클래스를 진

행하고 있다. 

-에듀테크 회사들이 최근에는 AI

를 적극활용하고 있는데 레터럴리의

접근 방법은 어

▶▶1면에 이어서

▶▶7면으로 계속

잘나가던 하버드 출신 월가 애널리스트, 글짓기 교사가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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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것인가?

레터럴리는 또한 2020년 글짓기

학교인 레터럴리 아카데미에서 출

발해 추후 교육 테크놀리지 회사로

전향했다. 다른 교육테크(EdTech)

플랫폼이 인공지능(AI)을 중점적으

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전문 글짓기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다. AI는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특히 캠프에서는 교사가 배정되

어 학생들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해

캠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학생의 글

짓기 지도를 맡는다. 레터럴리의 교

사들은 75%가 아이비리그 출신이

며 전원이 미국내 탑 20위 대학 내 출

신의 교사다. 또한 이들 교사들에 대

해 강력한 훈련코스를 거치게 만들

어 글짓기 교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

다. AI는 우리 교사들이 일의 효율

성을 높이는데만 사용되고 있다.  글

짓기 교사들의 수정 과정은 학생들

과의 끈끈한 연대를 형성하고 글쓰

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

. 또한 정말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글짓기 캠프후 학생들이 얼마나

발전하는가. 

캠프에서는 3주간 과학, 테크, 스

포츠, 예술, 창작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의 사건들을 매일 읽고 쓴다. 더

구나 매번 글쓰기 마다 수정을 거친

후 두차례 써야 하며 편집 선생님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런

후 출판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이 같

은 캠프는 정말 어려운 프로그램이

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효과도 확실

하다. 

레터럴리가 지난 2년간 실시한 플

래시-킨케이드(The Flesch–Kin-

caid)라고 불리는 방법의 연구에 따

르면 매일 꾸준하게 글을 쓰는 경우

3주를 마치면 약 절반 학점 정도의

글쓰기 성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발

견됐다. 부가적으로 ELA 성적도 크

게 향상된다. 

물론 이 같은 결과를 위해서는 매

일 읽기와 쓰기를 해야 한다. 즉 매

일 12시 마감시간 까지 글을 제출해

야 하는 자기관리(Discipline)가 매

우 중요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글짓

기 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 글 작성이

불가능하다. 수정을 거쳐 출판을 하

게 되면 자신의 글이 게재됐다는 자

부심을 갖게 된다.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글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나?

우리는 결코 모든 글짓기 과제를

학생들이 완성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 100%을 끝내

지 못한다. 이 부분을 학부모들은 이

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75%에서

90%만큼 글쓰기를 하는 편이다.

90%를 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우리는 매일 학생들, 학부모들에

게 이메일을 보내 글쓰기 제출을 독

려한다. 학생들은 글짓기 교사들과

매주 면담을 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10명중 8명은 면담을 선택하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여러가지 방법

으로 학생들이 글을 제출하도록 설

득하게 된다. 

학생들이 글짓기를 완료하지 못

하면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이 내용

이 통보된다. 적절하게 아이들이 글

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다. 

-글이 출판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

를 갖나

자신의 글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 매년 학

생들은 약 1만5천여개의 글을 레터

럴리에 게재한다. 이중 상당 수의 학

생들은 출판된 글을 글짓기 대회에

제출한다. 많은 학생들은 스칼라스

틱(Scholastic)에서 골드나 실버키

를 수상했으며, 몇명은 아주 어려운

존 로크(John Locke)의 파이널리

스트에 선정됐다. 또한 최근 한 학생

은 뉴욕타임스 tiny memoirs com-

petition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저널리즘 서머

캠프를 통해서 향후 각종 글짓기 경

연대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신의 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된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2020년 처음 학교를 시작했을 때

였다. 케빈은 대부분의 5학년 학생

처럼  글짓기를 싫어했다. 클래스에

서 늘 아무 것도 쓰지 않고 백지를

제출하곤 했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

다.그는 마인크레프트를 하고 싶어

했으며, 심지어 글쓰기만 아니면 뭐

든 하겠다고 했다. 

그는 차츰 자신의 비디오 게임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정을 거친 이후 이를 출판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엄마나

학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

었다. 차츰30단어가 50단어로 늘었

고 마침내 200단어를 넘겼다. 그는

학교에 오피니언을 게재했으며 이

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저널에는 이처럼 이를 공유

하는 기능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친구들이 그의 글을 좋아하자 그

는 이후 엄마에게 부탁해 3번이나

저널리즘 캠프를 들었다.      

editor@bostonkorea.com

은 주정부가 전력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대체 준수금(ACP, Al-

ternative Compliance Payment)으

로 충당된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크레딧이 단

기적인 지원책일 뿐이며, 보다 근본

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이 완

전히 실현되면, 향후 5년 동안 소비자

들의 부담을 수십억 달러 줄일 수 있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힐리 주정부는 작년 기

후 법안(climate bill)에서 규정한 중

위소득 가구를 위한 할인 제도를 마

련 중이다. 하지만 이 할인 비용은 모

든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최종 적용

여부는 주 공공시설위원회(DP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힐리 주지사는 “할인

대상과 절감 폭에 대한 구체적인 사

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

했다.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사업부

(DPU)는 매스세이브(Mass Save)

에너지효율 프로그램과 가스관 교체

사업을 위해 지난해 6개월간 겨울철

난방비를 10~30% 인상하는 안을 승

인한 바 있다. 

하지만 올겨울 예상보다 더 추운 1

월이 지속되면서 난방비 요금이 폭

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 주

의회의 항의서한 주지사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내셔널그리드

와 에버소스는 3월과 4월 요금을 1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향

후 6개월간 가스사용량이 적은 청구

서에 분산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DPU는 매스세이브 프로그

램 예산을 3년간 5억 달러 삭감했다.

이 비용은 가스회사들이 전력 사용

고객들에게 추가부과금을 통해 마련

한 자금으로 이에 따라 향후 내셔널

그리드와 에버소스 등 유틸리티 회

사들은 인하분을 향후 분산 부과하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이

야기다. 

한편, 힐리 행정부는 소위 ‘경쟁

전력 공급업체(competitive electric

suppliers)’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전기 시장의 경

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

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미 끼  상 품 (bait-and-switch

schemes) 논란이 지속돼왔다.

힐리 행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 공급업체의 확장 제한

을 도입하면 매년 소비자들에게 수

천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작년,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경쟁

공급업체의 소비자 직접 판매 금지

법안을 검토했으나, 기후 법안에서

해당 조항이 빠지면서 법안이 무산

됐다. 하지만 힐리 주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향후 논의가 다시 이루

어질 가능성이 크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 4월 $50크레딧 받는다

▶▶6면에 이어서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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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끝자락에 즐길 수 있는 보스톤의 무료 클래스와 액티비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겨

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 보스톤에서 봄을 맞

이하기 전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클

래스와 액티비티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나 궁금했던

커피 로스팅과 테이스팅 클래스와 같이 미

각을 자극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배울

수 있다. 더불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

을 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네트

워킹의 기회도 챙길 수 있는 살사 클래스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은 단순

히 관심있는 분야를 접해보는 것을 넘어 자

신만의 경험을 쌓고 배우며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보스톤의

차가운 바람을 뒤로하고 봄이 오기 전 특별

한 경험에 도전해 보자. 

조지 하웰 커피 전문점 커피 클래스 

우수한 품질의 원두를 제공하기 위해 녹

색 원두를 진공포장한 기술로 보스턴에서

신선한 커피를 소량 배치로 매일 주문에 맞

춰 로스팅하여 제공하는 커피 전문점인 조

지 하웰 카페에서 무료 커피슬래스를 제공

한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1시에 진행되며 다

양한 주제의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다. 각자

가 가장 좋아하는 로스트 커피 빈을 가져와

커피 브루잉하는 법을 배우며 가볍게 네트

워킹하는 coffee and community 클래스와

다양한 커피 품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커피 테이스팅 클래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

루고 있다. 다운타운 크로싱에 위치한 조지

하웰 카페와 보스턴 퍼블릭 마켓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에 따라 주제가 다른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 

장소: 505 Washington Street Boston, MA

02111 (George Howell Coffee)

100 Hanover Street, Boston, MA (보스턴

퍼블릭 마켓)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coffee-

a n d - c o m m u n i t y - t i c k e t s -

1256669264599?aff=ebdssbdestsearch

스케쥴 정보: https://georgehowellcof-

fee.com/pages/classes

델스 커피 테이스팅 클래스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찾는 여

정에서 시작해, 소규모 로스팅 사업까지 시

작하게 된 카페다. 그동안의 열정을 담아 직

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들을 판매하고 있

다.  

매주 특정 산지의 커피를 선정해 다양한

로스팅 기법과 추출 방식, 커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두별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커

피를 함께 맛보며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장 소 : 100 Felton Street Suite 105

Waltham, MA 02453 (Del's Coffee Roast-

ers)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spe-

cialty-coffee-tasting-on-tuesday-10am-

tickets-950058429337?aff=ebdssbdestsearch

웹사이트: https://www.delscoffee.com/

The Sea Hag레스토랑 & 바에서의 코미디

나이트

케임브리지의 명소인 Grendel's Den의

자매 레스토랑인 The Sea Hag Restaurant

& Bar에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선보인다. 현재 뉴잉

글랜드에서 활동중인 가장 재미있는 전문

코미디언과 떠오르는 신예 코미디언들을

만날 수 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색다른 저

녁을 보내 보자.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해 있

으며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진행된다.  

장소: 49 Mount Auburn Street Cam-

bridge, MA 02138 (The Sea Hag Restaurant

& Bar)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comedy-

night-at-the-sea-hag-restaurant-bar-

free-tickets-1115691626689?aff=ebdssbdest

search

어번 그레이프 보스턴 와인 테이스팅

매주 목요일 5시-8시, 토요일 2시-5시 

와인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는 어번 그레이프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매주 목요일 5시-8시, 토요일 2시-5시에 그

날의 스태프 추천 와인 무료 테이스팅을 할

수 있다. 테이스팅한 모든 추천 와인은 10%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3월

25일 화요일에는 도자기 페인팅 팝업 행사

도 진행해 와인을 마시면서 페인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장소: 303 Columbus Avenue Boston, MA

02116 (The Urban Grape)

신청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free-sat-

urday-wine-tasting-at-the-urban-

g r a p e - b o s t o n - t i c k e t s -

1256875411189?aff=erelpanelorg

웹사이트:

https://bos.theurbangrape.shop/pages/t

astings?srsltid=AfmBOopLpU86jTyjUD-

sCkLmjtwy4PjARS7e6wlqbQ_9Kn9peCI

Wa5KTU

크래프트 푸드 홀 초보 살사 레슨

메타 무브먼트와 협력하여 무료로 살사

레슨을 제공한다. 살사를 배우는 것에 부담

이 없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즐겁게 배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과 네트워

킹 장을 제공한다. 30개 이상의 탭과 셀프 서

비스 맥주 월을 갖춘 크래프트 푸드 홀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살사를 배우며 스트레

스를 날려보자. 3월 21일 금요일 6시30분 부

터8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장소: 1234 Soldiers Field Road Boston,

MA 02135 (Craft Food Halls –Allston)

신청 사이트:

https://www.eventbrite.com/e/free-

salsa-lessons-craft-food-halls-allston-

tickets-1255624971089?aff=ebdssbdestsearc

h

웹사이트:

https://www.craftfoodhalls.com/allston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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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
가격은 되려 하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비축하

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비트

코인 등 암호화폐는 당장 오르기

보다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백악관 인공지능(AI) 및 암호

화폐 짜르인 데이비드 삭스는 7

일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트

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

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며 “형사 또는 민사 절차에 따

라 몰수된 비트코인만 비축되며,

납세자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

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조치

가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

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

부의 이정표라고 소개했다. 

삭스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의 비축의 목적이 재무부 산하에

서 정부의 디지털 자산을 책임 있

게 관리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

는 “미국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

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비

트코인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명령 서명후 급등을 기대

했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

발표 이후 비트코인등 암호화폐

의가격은 급락했다. 미국 정부가

몰수한 디지털 자산만 제한적으

로 비축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전

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업계 관계

자는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

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당시 “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비트코인

비축량을 세배로 늘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및 암

호화폐 관련 세금 감면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비트코인

EFT가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은

한동안 하락을 거듭하다 일정 기

간 후 급등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번 하락이 지난 EFT 승인 이후

처럼 일시적인 하락 및 횡보 기간

으로 볼 여지도 남아 있다. 

hsb@bostonkorea.com

ICE  컬럼비아대 출신 영주권자 활동가 체포, 추방절차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 이민단속국(ICE)이 지난 9

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반이스라

엘 시위를 주도했던 마흐무드 칼릴

(Mahmoud Khalil)을 체포했다. 영

주권자인 칼릴은 컬럼비아대 국제

관계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지난해 봄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

인 시위의 협상 대표로 활동한 인물

이다.

칼릴의 변호사 에이미 그리어

(Amy Greer)는 "ICE 요원들이 칼릴

이 거주하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 아

파트에 들이닥쳐 체포했다"며, 체포

당시 칼릴의 임신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도 구금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의 체포 근

거로 "반유대주의를 금지하는 대통

령 행정명령"을 제시했다. 국토안보

부(DHS) 대변인은 칼릴이 '하마스

(Hamas)와 연계된 활동을 주도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의 박탈은  테

러 단체 지원 혐의 등 다양한 범위의

범죄활동을 했을 때에 가능하다. 그

러나 변호인 측은 칼릴이 어떠한 범

죄 혐의도 받지 않고 있으며, 그가 시

위에서 한 발언이 법적 처벌의 근거

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칼릴은 당초 뉴저지의 이민자 수

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가족에 통보치 않고 루이지애

나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됐

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구금 사

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

어 '트루스 소셜'에  “대학 캠퍼스에

서의 시위자들은 구속하거나 출신

국으로 영구 추방될 것”이라고 말

하고 “미국 학생들에 대해  영구 퇴

학되거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체포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포스트에

서 불법시위하는 모든 대학은 지원

을 중단할 것이라며 다른 대학도 제

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칼릴의 체포를 두고 미국 내 찬반

이 엇갈리고 있다.민주당의 라시다

틀라입(Rashida Tlaib) 하원의원은

"칼릴을 석방하라"며"정치적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 친이스라

엘 단체들은 "캠퍼스에서 벌어진 반

유대주의적 시위를 방치한 결과"라

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

고 있다.

칼릴의 첫 법원 심리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으며, 향후 법적 공방이 이

어질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반유대주의 금지 행정명령 따른 조치vs. 정치적 탄압 논란
국토부, 칼릴 하마스와 연계된 활동 주도한 혐의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짜르 데이비드 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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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

스크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은 1980년

대 '철의 여인'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긴축에 필적할 것이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만일

머스크의 뜻대로 된다면 트럼프 대

통령은 대처 전 총리에 비슷한 경제

개편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고강도 긴축에 힘든 경제 개편이

수반되리라는 것이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

스크는 내년에 연방 지출을 1조 달러

감축한다는 목표다. 2024회계연도

(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지출

은 6조7천520억달러였다.

많은 경제 및 예산 전문가들은 가

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목표다. 메

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국민연

금제도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같은 프로그램을 손보지 않고선 달

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1조 달러 삭감은 트럼

프 행정부 야심의 크기, 사실상 경제

충격 요법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지출

삭감 속도가 재정적자를 끝내고 인

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지출을 대

폭 감축했던 1980년대의 대처 전 총

리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대처 전 총

리의 긴축 정책 이후 영국은 경기 침

체에 들어섰다. 대처 전 총리는 이를

후회하지 않았다.

GDP의 23.4%(2024년 기준)에 달

하는 미국 연방 지출에서 1조 달러 감

축은 GDP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

에 비해 영국 대처 전 총리의 긴축은

연간 GDP의 1% 수준이었다.

블룸버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대처 정부와 비슷한 이념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인프라에서부터 혁신에 이르기까

지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대폭

줄임으로써 민간 기업 활성화로 이

끌겠다는 구상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

난달 연설에서 "우리 목표는 경제를

재민영화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일

자리 창출의 95%를 정부, 교육, 헬스

케어 고용이 차지했다면서 "이는 바

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 지출에 중

독됐다"며 "해독 기간(detox period)

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긴축은 연방정부

일자리 감축에서 이미 시작됐다. 행

정부 출범 7주일 만에 10만개를 줄이

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 일자리 50만개가 없어질 것이라

고 예측하고 있다.

머스크는 또한 사회보장연금 같은

자격 프로그램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사기가 있다"

며 "연방 지출의 10% 정도에 달한다

는 추정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

이러한 긴축은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

올해 연방 지출이 1조 달러 감소하

면 매 분기 GDP가 감소하고 경제가

예상보다 3.3% 감소하는 등 경기 침

체에 빠지고, 실업률이 연말께 5.7%

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블룸

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을 소개했다

.

예일대 예산연구소 책임자 마사

짐벨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연방정부의 커다란 부분을 떼어내면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

이 적응할 시간을 주더라도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지출 감축 계획은 집권

공화당 의원들이 10년간 세수를 2조

달러 삭감하는 세법안을 제안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세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여전히 계속

늘어난다.

자산운용사 포인트72 창업자 스티

븐 코헨은 지난달 한 콘퍼런스에서 "

정부효율부 이슈가 어디에 있든 그

것은 긴축"이라며 긴축은 "경제에 부

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

다.

대처 전 총리는 긴축을 펼친 후 선

거에서 승리했지만, 공화당도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

라고 했다.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 전문가 앤

드루 리머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

령이 승리한 31개 주 가운데 30개 주

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받은 세입이

연방정부에 지급한 세금보다 더 많

았다면서 "트럼프에 투표한 주(州)들

의 예산이 카멀라 해리스에 투표한

주들보다 연방 원조 예산 삭감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1조 삭감' 내건 트럼프·머스크, '철의 여인' 대처 길 가나
블룸버그 "1조 삭감은 1980년대 대처의 긴축에 필적"

"긴축 속도 대처보다 빨라…긴축 후 영국은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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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후 새 행

정부에서 실세로 군림 중인 일론 머

스크에 대한 반감이 현실 공간에서

의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머스

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

라 관련 시설에서 최소 12건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테슬라 전

기차와 매장, 충전소 등에서 발생했

다.

루시 그레이스 넬슨이라는 여성은

1월 29일부터 13일간 콜로라도주 러

브랜드에 위치한 테슬라 매장을 여

러 차례 방문해 기물을 고의로 훼손

했다.

그는 술병으로 만든 화염병 4개를

들고 와서는 매장 주변에 주차된 전

기차들을 향해 던졌고, 차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매장 입

구 간판에는 '나치', 문에는 '엿먹어라

머스크'라는 낙서를 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애덤 매튜 랜스키라

는 남성이 오리건주 세일럼에 있는

테슬라 매장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난사했다. 이 남성은 이보다 몇주 전

에도 이 매장에 화염병을 던졌다.

이달 들어서는 매사추세츠주 리틀

턴 쇼핑센터 내 테슬라 충전기 7대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불탔고, 메

릴랜드주에서는 테슬라 건물 벽면에

서 "머스크 반대"라는 페인트 낙서가

발견됐다.

이런 사건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2

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백

악관에 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머

스크에 대한 강한 반감이 반영된 것

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

해 최소 2억8천800만달러(약 4천175

억원)를 후원한 머스크는 정부로 들

어가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를 주

도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는 나치 경례를 연

상시키는 손동작을 하거나 유럽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등 도발적 행

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와 대체로 거리를 두며 테슬

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

고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서 로켓 발

사에 몰두하던 이전과는 딴판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테슬

라 타도'(#teslatakedown) 등의 해

시태그 문구를 단 불매운동이 거세

게 일고 있는 상태다.

테슬라를 극우 정치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테슬

라를 '친환경'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

도 약해졌다.

경찰은 테슬라를 겨냥한 폭력 사

건으로 누군가가 심각하게 다치는

일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친트럼프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기술 분석가

인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와 트럼프

의 관계가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걱

정 요인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 끝에 테

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해 간소화된

연방 규제를 얻어낼 수 있다면 테슬

라로서는 최고의 패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론 악화에 직면한 머스크

는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광고에서는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했다.

머스크 향한 반감 확산…테슬라 매장에 화염병·소총까지
정식각료 아닌 머스크 "정부지출 안 줄이면 파산…많은 살해위협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 테슬라 매장 앞에서 '머스크 반대' 시위 벌이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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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

도흔 기자 =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

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

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

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치매 환자 절반 이상 '1인 가구

'…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

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지난해 1천

만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

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

자의 동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결

과다.

치매의 고통은 환자 본인이나 가

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

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

였고 27.1%가 부부 가구, 19.8%가 자

녀 동거 가구였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살든, 같

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이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로 치매 환자

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이들의 돌봄에 썼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

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

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

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

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 탓에 입소를 택했

다.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

·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

우 1천733만9천원, 시설·병원에 있

는 경우 3천138만2천원이었다.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돌봄비

비중(67.0%)이 보건의료비(25.3%)

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 비용의 3분의

2에 달했다. 시설·병원 환자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48.9%)가 돌봄

비였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은 우선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비용 경감

을 꼽았다.

가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치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지

난해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019년

대비 28% 늘어난 6조원 안팎으로 추

정된다.

◇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과

도한 공포 없게 치매 이해도 높여야"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로 '간

병 지옥', '돌봄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인 부

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대

응이 필수다.

우선 치매 검진과 예방,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

는 지역 치매관리 기관인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치매안심센터가 조기 선별에 힘

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후

사례 관리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며 "센터

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

로 연결되도록 전달체계 혁신도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실태조

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매 조기 발

견과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

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

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

획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

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

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

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현재 연 22회(

종일 기준)에서 24회로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가족이 치매에 대한 과도한 공포

나 우려로 불필요한 부담까지 지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는 제언도 나온다.

석재은 교수는 "일반인의 치매 리

터러시(문해력)를 조사해보니 잘못

알고 있거나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

는 경우가 상당했다. 관련 정책도 잘

몰라서 막막하다 보니 초기부터 요

양병원 등을 택하기도 한다"며 "문해

력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강화하면 고비용 구조로 가

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mihye@yna.co.kr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커지는 돌봄 부담

환자 1인당 연 1천700만∼3천100만원 비용…돌봄비>의료비

치매환자 과반이 '1인가구'…사각지대 돌봄 시스템 절실

정부,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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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

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

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

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다.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가령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법

정상속분 12억9천만원)와 두 성인 자

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

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

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천만원

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

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

천만원씩, 1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

면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

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

폭 반감됐기 때문이다.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

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이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

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

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다.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의 과세 표준

에 대해 20%의 최고 세율을 토대로

계산한 세금(각 9천만원)을 내면 되

는 것이다.

반면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두배

높다.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10억원)이 아닌 상속

전 전체 재산(30억원)이기 때문이다

.

이 경우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5

억원으로 최고세율은 40%(과표 10

억원 초과∼30억원 이하)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

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상속세

를 크게 줄이는 요인이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고

인)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표 10억

원에 대해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

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원의 공제가 적

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앞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부동

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천289만

원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 세금이 줄

어드는 구조다. 상속인이 많으면 그

만큼 상속재산이 분할돼 최고 세율

도 낮아진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

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

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

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

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

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

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

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

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

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

격변으로,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

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

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

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

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 → 0

과세대상 상속재산 쪼개지며 누진효과↓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인적공제 전면 손질…일괄공제 없애고 자녀공제·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現 10억원 '상속세 면세점', 사실상 최소 20억으로 높아질 듯

기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 2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

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

리화하는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

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

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

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

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

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

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

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

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

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

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

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

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

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

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

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

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

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에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

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

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

억원을 적용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

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

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

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

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

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

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

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

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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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오명언

기자 = 노오란 유채꽃이 흐드러지

게 핀 제주도의 봄.

"'섬 놈'에게는 절대, 네버, 시집

가지 않겠다"며 종알대는 단발머

리 문학소녀 오애순(아이유 분)과

속상한 표정의 섬 촌놈 양관식(박

보검)이 나란히 발을 맞춘다.

둘은 차마 손도 잡지 못한다. 애

순이 짐짓 모른 척 자기 손을 관식

의 호주머니에 찔러 넣자 관식은

애꿎은 자기 옷자락만 쥐느라 손

끝이 하얗게 질린다.

1960년대 풋풋하면서도 솔직하

고,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그 시절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

싹 속았수다' 속에서 재현됐다.

'폭싹 속았수다'는 시계를 한참

돌려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인

1960년대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야

기를 시작한다.

먹고살기 힘들던 그 시절, 괄괄

한 잠녀(해녀)들 사이에서 큰 애

순이는 꿈 많은 소녀다. 시 쓰는 것

을 좋아하고, 언젠가는 서울에 있

는 대학에 다니겠다는 포부를 안

고 있다.

하지만 불운과 가난, 성별이 애

순이의 발목을 붙든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었고, 엄

마 광례(염혜란)도 새 가정을 꾸

렸다가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계집애가 공부를 잘하면 장손

의 길을 막는다는 작은 아버지, 급

장(반장) 투표에서 이겨도 부잣집

애한테 양보하라고 호통치는 담

임 선생님, 이부동생들이 클 때까

지 살림을 맡아달라는 엄마의 전

남편 등이 애순의 꿈을 차례로 꺾

는다.

예전처럼 자신을 지켜줄 엄마

도, 몸을 뉠 집도 없는 애순이는 막

막할 따름이다.

그래도 애순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생선 집 아들 관식 덕분이다.

애순이 말마따나 '금도끼', '은도

끼'는 못 되어도 믿을만한 '쇠도끼

'인 관식은 애순이를 위해 부산으

로 야반도주하기도 하고, 비바람

이 치는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애

순에게 돌아간다.

그렇다고 드라마가 둘의 러브

스토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작품에선 남녀 간의 로맨스

보다 모녀간의 사랑과 삶에 대한

애증이 더 진하게 묻어나온다.

무엇보다도 엄마에게서 딸에게

로, 또 손녀에게로 이어지는 내리

사랑이 눈에 띈다.

극 중 엄마들은 딸을 아끼기에,

자기 삶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안

간힘을 쓴다.

광례가 악착같이 일하면서도

한사코 딸 애순이에게 잠녀를 시

키지 않으려는 모습, 애순이 딸 금

명이가 아궁이 앞에서만 살다 죽

는 팔자가 아니길 비는 모습이 겹

친다.

광례가 애순이가 식모처럼 지

내는 시댁에 깽판을 치고 조기 한

두름을 내던진 뒤 딸의 손을 끌고

나온 것처럼, 애순이는 금명이를

잠녀로 만들려는 시댁의 제사상

을 뒤엎고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선다.

애순이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아이유가 1990년대 배경에서 성인

이 된 금명이로 나오는 것도 엄마

의 삶이 딸에게 이어진다는 사실

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드라마는 어려웠던 시절을 그

리면서도 따뜻함과 유쾌함을 잃

지 않는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뜻의 제

주방언을 제목으로 가져온 것처

럼 드라마는 어려운 세월을 살아

낸 애순과 관식, 그리고 우리 모두

를 향해 존중 어린 인사를 전한다.

이야기의 깊이에도 너무 무거

워지지 않도록 곳곳에 재미있는

장면을 넣었다.

아들 관식이가 못마땅할 때마

다 "차라리 개를 키울걸"이라고 한

탄하는 애순이 시어머니의 대사,

관식이와 애순이가 사글셋방에

살면서 매일 뜨거운 신혼을 보내

느라 전등을 끄려고 헛손질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

광례가 죽기 전 어린 딸 애순이

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면

서 "두고 봐라, 요 꽃물 빠질 즈음

되면 산 사람은 또 잊고 살아져. 손

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드는

데 안 잊을 재간이 있나"라는 대사

, 애순이가 쓴 "점복(전복) 팔아 버

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

고 싶네"라는 동시에선 문학적 감

성도 엿보인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대사나

표현을 보면 상당한 문학성을 띠

고 있다"며 "토속적이고 해학적이

면서 생각할 거리가 있는 대사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제주도 풍광과 방언, 시대상을

반영한 학교와 시장, 부두의 풍경

도 극의 감칠맛을 더한다. 애순이

의 봄을 상징하듯 유채꽃이 만발

하고, 신록이 푸르른 제주도의 모

습이 여러 차례 담겼다.

토속적이고 가부장적인 시대상

을 반영한 디테일도 곳곳에 녹아

있다. 애순이가 돌하르방 코를 버

릇없이 후려치자 시어머니가 기

겁하고 코를 어루만진 뒤 기도하

고, 여자들은 작은 상에서 생선 대

가리와 탄 밥을 먹고, 애순이가 댓

돌에 신을 벗자 못마땅해하며 이

를 내려놓는 시할머니의 모습에

서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흔

한 멜로처럼 흐르지 않고, 주변 인

물의 서사까지 풍부하게 얽힌 실

타래 같은 이야기"라며 "두 남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가

매력적인 데다가 제주도라는 지

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더해져

서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

또 시간순으로만 끌어가지 않

고, 문소리·박해준이 연기하는

중년의 애순이와 관식의 모습이

사이사이에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늘어지지 않게 환기한다.

1960∼70년대를 겪지 않았어도,

제주에 살지 않았더라도 보는 재

미가 반감되지는 않는다.

'폭싹 속았수다'는 너무나 보편

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

는 사람과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

기 때문이다.

엄마보다 한뼘 더 나아갈 딸의 삶을 위하여…'폭싹 속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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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다. 2년

연속 23% 그리고 24% 상승이다. 본인만 뒤

처지는 것 같아 주식시장에 열심히 귀를 기

울인다. 어느 종목에 어느 시점에 투자하는

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시점에 의한

투자 결정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

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의해서 투자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주식시장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

하면 안 된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기본이 무엇

인지 함께 알아본다.

투자하는 목적 진술서 작성이 필요하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자금 마련, 집을

마련하기 위한 다운 페이(Down Payment),

노후대책, 등 얼마만 한 시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다. 단기

간에 필요한 자금은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몇십 년 후의 은퇴 자금은 투자 위험

을 더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기업 종목을 선택하거나 펀드

매니저가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면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투자자에겐 겸손이 필수이다. 유망한 기

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전문가에게

도 어려운 일이다. 투자 비용이 매우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

을 기대하면 투자한 자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금융 방송 등이 24시간 끊임없다. 그러나

CNBC와 Fox Business의 투자에 관한 소식

은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가치는

없다. 단기 투자를 조장하여 투자 실패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미디어를 끄고

스마트폰에서 금융 앱을 삭제하는 것도 투

자하는 데 유익하다. 

투자하는데 은근과 끈기가 부족하면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시장에서의 인내

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이다. 21세기의 첫

10년은 누적 1%의 손실로 미국 주식 투자자

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10년은 연간 수익률이 13.4%, 그리고 지난 5

년 연간 수익률이 무려 12.54%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그다음 10

년 후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한다. 주식시장

역사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

리에게 큰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옆집에 고급 자동차와 잦은 해외여행 소

식과 어떤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심란하고 조급해진다. 그러

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 성과와 본인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투자

성공은 상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투자 성공

무용담(?)에 숨어있는 진실은 아무도 모른

다.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너무 소극적으로 투

자한다. 이것은 물가 상승만큼 수익을 받지

도 못한다. 물가는 구매력을 연간 약 2~3%

감소시킨다. 현금 투자는 물가 때문에 매년

손실이 보장되는 것이다. 주식의 역사적 수

익률을 이해하고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극

복해야 한다. 주식 통계에 따르면 S&P 500

은 어느 날 하루 하락할 확률은 46%이고 어

느 한 해에는 손실을 볼 확률은 27%이지만,

10년 동안 손실을 볼 확률은 5%, 20년 동안

0%로 떨어진다.

금융상품에서 말하는 ‘투자 보장’ 유혹

적인 말이지만, 낚싯밥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변액 연금(어뉴이티), 주가지

수 연금, 현금 가치 종신보험, 등은 투자와

보험을 혼합한 것이다. 이런 금융상품은 매

우 복잡해서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

다.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와 상품을 판매한

영업인은 수수료 등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손실로 이어진다. 투

자와 보험은 분리해야 한다.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투자 목적

이 아니다. 동부에서 서부 여행할 때 어떻게

가는지 계획이 없다면 영원히 목적지에 도

달하지 못할 수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우

리 모두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희

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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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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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3월 16일 - 3월 22일

● 운수: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

람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것

입니다. ● 애정: 신뢰감은 자기의 틀 속에 상대를 꿰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틀

을 버리고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6, 21일 길일. 17, 18일 주의.

쥐띠 |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 운수: 개업의 시기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매매할 때는 철

저하게 서류를 잘 챙기고 함부로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따라가지

마세요. ● 금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금전이 생기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말 한마디에 쉽게 속상해하고 말 한

마디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2일 주의.

소띠 |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 운수: 냉정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시기를 잘 잡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 금전: 현실에 만

족하고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생각은 가능하다면 억누르는 것이 좋겠

습니다. ● 애정: 어째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원망부터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되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8,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토끼띠 |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 운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경우에 맞게 일을 처리하면 모두가 잘 따라줄 것

입니다. ● 금전: 금전에 이득이 있으니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사업의 계획을 바로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세요. ● 애정: 가까운 사람이 다리가

되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범띠 |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

● 운수: 소송문제나 사업상의 경쟁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 금전: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문서와 관련

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 애정: 남의 말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심중을 잘 살

피는 사려 깊음이 있다면 무탈하게 잘 지나갈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용띠 | 상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 운수: 직장인이면 윗사람의 도움으로 승진의 기회가 다가

옵니다. 시험 및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일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확장하고 넓혀 가는 즐거움이 있으니 이사를 해도 좋겠습니다.

매매도 이익이 따라주고 쉽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 간의 대화가 통하고 행

복합니다. 활기가 있고 의욕적인 생활이 전개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뱀띠 | 서로 간의 대화가 통하고 

● 운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많

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엉뚱한 일에 과도한 욕심이 부리면 재물이 도로 사라지게 되니 욕심은 금물

입니다. ● 애정: 적극적인 연애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

든 울안에 갇혀서 꿈만 꾸다가 지나가지 마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말띠 | 욕심은 금물

● 운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도움 되는 기운이 주

위에 가득하니 희망적입니다.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

다. ● 금전: 늘어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매매도 빠르게 성사되고 생각보다 큰 이

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교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도록 하세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7,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양띠 |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 운수: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쌓아 올린 탑을 지키면

서 유지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 지금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잃느냐 얻느냐는 자신의 머리 회전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는 점을 기억하세요. ●애정: 내게 돌아오는 이 말이 내가 던진 어떤 것 때문이라

생각해보세요. 아주 많은 오해나 원망이 풀릴 길이 열립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21일 길일. 20, 22일 주의.

닭띠 | 지키면서 유지해 나가는

● 운수: 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동업

과 같은 것은 자칫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

다. ● 금전: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더 큰 손실

을 주게 될 뿐입니다. ● 애정: 바람이 가슴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겠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원숭이띠 | 솔직하지 못하면

● 운수: 자신의 능력으로는 힘들겠으니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힘을 빌려서 실행에 옮기세요. 사업은 번창하겠습니다. ● 금

전: 오랜 기간 원하던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작은 이익도 발

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즐거움이 함께 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로부터 애정이 듬뿍 담긴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22일 길일. 20, 21일 주의.

개띠 | 즐거움이 함께 하는 

● 운수: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기회가 옵니다. 투자

할 분야에 대한 좋은 조언도 받게 됩니다. ●금전: 성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 생각지 못한 커다란 이익을 얻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미뤄오던 이성 문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의 사

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애정의 주기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1일 길일. 16, 22일 주의.

돼지띠 | 좋은 조언도 받는

곧 봄 주택시장(Spring Market)이 시작 된

다.오늘은 많은 기관에서 예측한 올해에부 동

산 전망에 대해서 써보겠다.

전미 부동산협회(NAR), 리얼터닷컴(Re-

altor.com), 레드핀(Redfin), 질로우(Zillow),

패니 메이(Fannie Mae), 모기지은행협회

(MBA) 총6개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들이다.

이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을 하나 하나씩 살

펴 보겠다.

NAR - 전년보다는 상승 속도는 느리겠지

만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2%

상승해서 미국 평균 집값이 $410,700될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다.   2026년에도2 % 상승할 것

이라 전망했다. 한마디로 집값 폭락은 없을것

이며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모기지 금

리는 2026년까지 6% 대 유지를 예상했다.

Realtor.com - 주택 가격은2012년부터 계

속 상승했고 올해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구매자와 매도인이 균형 잡힌 시장이

될 것이이며,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을 못

산 사람에게는 올해가 기회가 될것이라고 전

망했다. 평균 모기지 금리는 6.3% 예상하고

있다.

Redfin – 오늘 소개하는 6개 기관중에

Redfin이 가장 높은 주택 가격상승을 예상했

다. 올해 집값이 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그 이유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매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 올해는 렌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집

을 못사는 사람들이 렌트로 몰리기 때문이다.

모게지 금리는 7% 가까이 될 것으로 내다봤

다.

Zillow - 올해 주택 가격은 2.6% 상승할 것

으로 예상했다. 모기지 금리는 6.5% 정도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에는 주택

구매가 치열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봤다. 가격 인하가 더 자주 발

생할 지역은 중서부, 남부, 남서부지역을 예상

했다.

Fannie Mae - 올해 주택 가격이 3.6% 상승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2026년까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모기지 금리

는 6%에서 6.3% 정도 로예측했다. 패니메이

는 올해 마켓이 2024년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있다. 오른 모기지 금리로 인해 수요가 적

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MBA- 올해 주택 가격 1.5% 상승에 그치

며 모게지 금리는 6.4%에서 6.6%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6개 기관중에서 가장 보

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올해 2025년을 표현

해 보자면 집값 상승 둔화라는 표현이 맞는것

같다. 집값 상승률은 대략 2-4% 정도선에서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모기지 금리는 크

게 하락하지 않고 6%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

측했다. 현재 기준 금리는 하락하고 있으며 모

기지 금리는 최근 들어 약간 내렸지만 기준금

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드

러나고 있다.

올해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할 부분은 물가

와 고용시장이다.

물가가 내려가다가 현재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이다. 그렀다면 모게지 금리는 낮추기가

쉽지 않다. 현재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확

실히 모기지 금리를 잡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적인 예상은 집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집을 사야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2025년 부동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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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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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

원 =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지

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 이룬 기록이다.

다만 개봉 첫 주 흥행 수입이 기대에

는 미치지 못하면서 상당한 액수가 투입

된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기에

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영화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봉 감

독의 '미키 17'은 지난 7일 개봉해 주말

사흘간 북미 3천807개 상영관에서 1천

910만달러(약 276억9천만원)의 티켓 수

입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

다.

북미 외 지역에서는 3천420만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 흥행 수입은 5천330만

달러(약 772억7천만원)를 기록했다.

북미 외 국가 중에는 한국(첫주 900만

달러)에서 거둔 수입이 가장 컸고, 프랑

스(290만달러)와 영국(270만달러)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 영화의 개봉 첫

주 북미 수입을 최대 2천만 달러가량으

로 예상했었다.

할리우드 매체들은 이 영화의 흥행 성

적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데다 투자배급

사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가 투입한 제

작비 1억1천800만달러(약 1천710억8천

만원)를 회수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버라이어티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

용해 마케팅에 8천만달러(약 1천160억

원)를 추가로 지출한 '미키 17'이 극장 개

봉 기간 흑자를 내려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7천500만∼3억달러(약 3천987억

∼4천349억원)의 수익을 올릴 필요가 있

다고 전했다.

데드라인은 "안타깝게도 이 오리지널

SF 영화의 수익은 워너브러더스가 예상

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워너브

러더스에) 슬픈 주말이 됐다"고 짚었다.

'미키 17'은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

어의 현장 관객 대상 조사에서 상대적으

로 낮은 등급인 'B' 등급을 받았다. 시네

마스코어의 영화 등급은 A∼F 중 매겨

지는데, 주요 흥행작들은 대부분 A 등급

을 받아왔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

튼토마토에서는 이날 오후 평론가 점수

79%(100% 만점 기준), 일반 관객 점수

7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봉 감독의 전작 '기생

충'은 평론가 점수 99%, 관객 점수 95%

를 받았었다.

'미키 17'에 북미 관객들이 매긴 점수

는 봉 감독의 다른 전작 '살인의 추억

'(92%), '마더'(89%)보다도 낮고, '설국

열차'(72%)와 비슷한 수준이다.

워너브러더스의 글로벌 배급 담당 제

프 골드스틴 사장은 "(전세계 수입) 5천

300만달러로 시작한 것은 좋은 숫자"라

면서도 "비용과 비교할 때는 더 도전적

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맥스 등) 프리미엄 포

맷에서의 강점이 입소문을 높이는 데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이맥스와 돌비 등 프리미엄 대

형 상영관이 북미 티켓 판매의 47%를 차

지한 것을 강조한 언급이다.

골드스틴 사장은 "관객의 47%가 이

영화를 프리미엄 포맷으로 관람했는데,

이것은 이 영화에 대한 영화 팬들의 관

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봉 감독

은 드니 빌뇌브, 쿠엔틴 타란티노, 크리

스토퍼 놀런과 함께 팬들이 정말로 영화

를 보러 가게 하는 몇 안 되는 유명 감독

중 한 명이다"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앞으로 몇 주간 '미키 17'에

대적할 큰 경쟁작이 없어 스튜디오 측이

"장기적인 게임"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

다.

지난 주말 북미 극장가에서는 경쟁작

이었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

드'가 개봉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데다

대형 배급사가 개봉한 신작은 '미키 17'

이 유일했다.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캡틴 아메리카

…'는 '미키 17'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 이어 '라스트 브레스', '더 몽키', '패딩턴

: 페루에 가다!'(원제 Paddington in

Peru) 등이 뒤를 이었다.

봉준호 '미키 17'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수익은 기대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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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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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로제·지민·리사·제니…BTS·블랙핑크, 솔로로 영국 차트 활약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K팝 간판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멤버들

이 솔로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활약을 이

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

'(APT.)는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전

주보다 2위 하락한 13위로 20주 연속 진입했

다.

'아파트'는 작년 10월 이 차트에 4위로 처음

진입했고 1주일 후 2위로 올랐다. 이후 5주 연

속 3위, 4위, 5위, 28위 등을 기록했다.

새해 들어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던 캐럴

이 대거 빠지면서 '아파트'는 순위를 다시 크

게 끌어올려 6주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아파

트'는 이후로도 8위, 12위, 11위, 13위를 기록

하며 흥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

'(Who)는 전주보다 21위나 '껑충' 뛰어오른

23위로 통산 27주째 차트에 올랐다.

또 블랙핑크 리사가 도자 캣·레이와 협업

한 '본 어게인'(Born Again)은 전주보다 3위

오른 42위로 4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 동료 멤버 제니가 미국 래퍼 도이치와 호흡

을 맞춘 '엑스트라L'(ExtraL)은 전주보다 35

위 하락한 72위로 2주 연속 진입했다.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는 리사의 솔

로 1집 '얼터 에고'(Alter Ego)가 20위로 데뷔

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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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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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gus 에 잇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l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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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사라져 가고 있단다. 아

예 종적을 감추고 있다는 거다. 요

즈음 한국의 쇼핑 환경이라 했고

현금 결제는 드물다 했다. 모두 카

드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해결한

다는 거다. 

앞뒤 사정이 이럴적에 지갑의

용도가 크게 바뀌었다. 크레딧카

드 몇장만이 달랑거리는 데, 현금

은 찾을 수없는 거다. 현금 지폐없

는 지갑인 바.

예외는 있다. 한국에서 이다. 경

조사엔 현금이 우세한데, 오만권

권이 제법 쓰인다고 한다. 그럴법

도 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카드를 긁는 건 뭔가 어색하다. 빳

빳한 현찰을 흰봉투에 넣어 축의

금이나 조의금으로 내는 거다. 

요즈음에도 그런가. 오래전 한

국에선 지갑이 괜찮은 명절선물

이었다. 아버지나 형에게 아니면

친구간에도 선물로는 괜찮았다.

지갑은 입학/졸업선물로도 훌륭

했다. 

나역시 지갑을 선물로 받은 적

이있다. 어릴적 친구에게서 였는

데, 대학입학 선물이었던 거다. 그

가 부끄러운 듯 곱게 포장된 지갑

을 건넸다. 선물을 받으며 고맙다

는 말은 잊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지갑을 열심히  애용하진 못했다.

도무지 넣고 다닐 현금도 없었으

며, 크레딧 카드가 있을리 만무할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주머니엔

백원짜리 동전 몇개와 버스표가

전부였던 거다. 동전과 버스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건 어색하다.

내 지갑을 열어봤다. 20불짜리

지폐 두어 장. 크레딧카드와 일터

카드키 한장이 운전면허증과 함

께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지갑은

여전히 잘 쓰이고 있다는 말과 같

다. 내가 소시민 중에 하나라는 걸

증거하는 거다. 아참, 잊은 것도

있긴 하다. 몇장 명함도 같이 한다

. 명함이야 이젠 쓸일이 덜하긴 하

다.

지갑과 명함은 시에도 등장한

다. 이재무 시인이다. 버리는 것들

이란다. 

저 못된 것들 좀 보소흐르는 냇

물 시켜가지 밖으로 얼굴 내민 연

초록 시켜지갑 속 명함을 버리라

네기어이 문제아가 되라 하네(이

재무, 저 못된 것들 중에서)

미국 부자들은 다른 모양이다.

여전히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닌

다고도 했다. 얼치기 부자들인가?

돈을 소중히 여겨서 그러한가.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구기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다고

했다. 

미국 지폐는 색깔이 같다. 크기

도 일정하다. 지폐를 쓸일이 있다

면 지갑에서 꺼내 재삼 확인해야

한다. 1달러짜리인지, 5불이나 20

불짜리인지 자주 헷갈리기 때문

이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마가

6:8)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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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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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석 제39대 뉴욕한인회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한담객설閑談客說: 지갑 

지난 2025년 3월 8일(토) 오전 11시 KCS

회관에서 제39대 뉴욕한인회장 단독 후보

로 나선 이명석 후보자 인준 절차를 위해

500여 명이 KCS 회관 강당을 사람이 오갈

수 없을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400여

명의 투표를 얻어야 인준 절차를 마칠 수

있다며 가깝게 지내는 지인께서 연락을 주

셨다. 사실 그날 매주 토요일이면 ‘맨해튼

선포외침전도’를 나가는 시간과 맞물려

있어 고민을 하다가 참석을 했는데 길고도

긴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한인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돌아왔다.

개회를 시작으로 사회자의 성원 보고가

있었으며 ‘대뉴욕한인상록회 국악반’

의 공연이 이어졌다. 제38대 뉴욕한인회장

김광석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국민의례

와 국기에 대한 경례, 이소영 다민족 뉴욕

지부회장의 애국가 및 미국가 제창이 있었

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환영 및 보고에는 뉴욕한인

회장 김광석 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보고가

있었다. 보고의 순서로는 제38대 뉴욕한인

회 활동 보고와 제38대 뉴욕한인회 재정 보

고가 있었으며 뉴욕한인회관 현황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문화공연으로 KCS 고전무용팀

과 현대무용팀이 무대에 올라 한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39대 뉴

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상호 선거

관리위원회 간사)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제39대 뉴욕한인회장 후보자 인준 절차(단

독 후보: 이명석 후보) 진행이 있었다. 축하

공연으로는 대뉴욕한인상록회 울크렐라

기타반의 연주가 있었고, KCS 코리안 댄

스가 있었다. 제39대 뉴욕한인회장 인준 결

과 및 신임회장 당선 공식 발표(여주영 선

거관리위원장)가 있었다.

공지 및 마무리 시간으로 사회자의 안내

가 있었고, 대뉴욕한인상록회 라인댄스를

끝으로 제38대 뉴욕한인회장 김광석 의장

의 폐회로 제39대 뉴욕한인회장 인준 결과

및 신임회장 당선 공식 발표가 막을 내렸다

. 신임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식순을

마치고 한인들이 모여 점심 식사 시간이 이

어졌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마

음이 뿌듯했다. 500여 명이 다 되는 뉴욕 한

인동포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39대 뉴욕한

인회장에 당선된 이명석 신임회장께 축하

의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린다.

요즘 내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과

혼돈의 때에 타국에 사는 이민자들과 특별

히 뉴욕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각 처에서

회개와 울부짖는 기도는 내 조국을 사랑하

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미국도 얼마나

어수선한가. 불법 이민자 본격 단속으로 언

제 추방될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한인이민자들도 이

에 속한 이들이 많아 더욱 마음이 아프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미국과 한국 모두가 하

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이렇듯 정치.경제.사회

가 불안정한 이 때에 내 조국 땅을 떠나 이

민자로 사는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한인

회’는 그야말로 세계 각처에서 주목하며

움직임을 지켜보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제

39대 뉴욕한인회 회장(이명석 당선인)과

뉴욕 한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화합하

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

뎌내어 명실공히 ‘뉴욕한인회’ 이름이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명석 제39대 뉴욕한인회장 당선을 축

하드린다. 후보의 선출을 위해 남녀노소

500여 명의 한인들이 KCS 회관에 모여 북

적대며 움직이는 모습만으로도 ‘뉴욕한

인회의 희망’이 보인다. 한인동포의 한 사

람으로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해진다. 이제

차근차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뉴욕한인회 리더자를 위해 기

도하고 응원하고 화합하는 일만 남아 있다

. 이미 충분한 ‘뉴욕의 화합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았다. 뉴욕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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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진행

되면 멍울이 만져지며, 유두 및 유륜이 헐거나

진물이 난다.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

지기도 한다. 암세포가 발전해 림프계나 혈류

등 다른 장기에 전이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0

기 때는 5년 생존률이 98.3%나 되지만 4기가 되

면 34.0%로 떨어진다. 그만큼 유방암은 조기 발

견 및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Q. 유방암 분류

유방암은 산발성, 유전성, 가족성으로 분류

합니다. 그 가운데 산발성 유방암은 전체 환자

의 80~90%를 차지하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초경이

빠를수록, 폐경이 늦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

집니다.

Q. 가족력이 있다면, 유방암은 무조건 유전

되나요?

유방암은 유전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유전성·가족성 유방암이 가족력과 관련 있

습니다. 전체의 5~10%를 차지하는 유전성 유

방암은 가족에게 유전적 소인을 물려받아 발병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환자

의 2/3 정도는 브라카(BRCA 1·2) 유전자 변이

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유방암, 난소암

, 췌장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가족성 유방암은 전체의 10~15%를 차지하

며, 유전자 변이 없이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

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에 걸

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예

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 40세 이하에 유방암을 진단받았거나 만

60세 이하에 삼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

우 △양측 유방 모두 유방암일 때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발병한 상황 △3등

친 이내 친족(증조부모, 증손주, 부모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등) 가운데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을 진

단받은 경우 등일 때 검사를 권고합니다. 남성

도 동일한 경우 검사가 필요합니다.

Q. 폐경기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

엇인가요?

폐경기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됩니다. 우선 여성호르몬에 오래

노출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주로 경

구 피임약이나 폐경 후의 호르몬 치료가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령의 발병 위

험을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원인으로 보기는 어

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나 비만 등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건강한 식생활

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Q. 유방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고, 그 이후 재발률을 낮추는 보조적

목적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 표적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조 치료 방

법은 병기에 따라, 또한 유방암의 조직학적 특

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암 치료 혹은 표적 치

료는 국소 치료인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전신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 환자들이 힘들

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구토, 전신 쇠약

, 식욕 부진, 탈모, 신경독성, 무월경 등의 증상

을 호소합니다만, 환자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

부 및 증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

지 않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

다. 의료진들과 적극적인 상담으로 부작용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

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완화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 전

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우유, 콩 등이 오히려 유방암을 유발하나

요? 어떤 음식이 예방에 도움을 주나요?

어느 한 가지 음식이나 재료가 유방암을 유

발한다거나, 유방암을 예방한다고 명확하게 연

구를 통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든지 한 가지 재료나 음식만 섭취한다면

전반적인 건강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유나 콩 등의

유제품이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

실이 아니며, 유제품을 포함해 영양소를 골고

루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곽영지 교수의 최종  솔루션

유방암 조기 검진을 위해 자가 촉진 방법을

추천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샤워하면서 유방

모양을 관찰하고, 평소와 다르게 멍울이 만져

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크기

가 작거나, 미세석회화로 주로 나타나는 상피

내암 병변은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유방

선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유

방암 가족력은 혹은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확

인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 대상 시기

이전이라도 유전 상담을 포함한 유방외과 진료

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유방암은 증상만

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질환이므로 병원

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바란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성을 위협하는

질환 중 가족력 있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유방암

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외

과 곽 영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50대가 가장 많아” 여성 위협하는 유방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
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50대가 가장 많아"
여성 위협하는 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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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꺼풀 + 눈 밑 쳐짐 만원360 콧대 + 코끝 만원350
얼굴 쳐짐(목 쳐짐 포함) 만원700 지방흡입(복부) 만원500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만원600~1,000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김수남
해외의료사업팀장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010-3469-4040 /  ID : huramkorea 

1-844-DO HURAM (1-844-364-8726)
*무료전화(Call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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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 3 28
► 8

► 3 20
► 5–10
► 5

►  mfa.org

MFA 
►►

►  ►  ►  ►  ►  ►  ►  ► 

► 3 20

Nowruz: Caitlin Cunningham Photography MFA Late Nites: Tim Correira Photography

Vincent van Gogh, The Postman Joseph Roulin, 1889. Oil on canva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Gift of Mr. and Mrs. William A. M. Burden, Mr. 
and Mrs. Paul Rosenberg, Nelson A. Rockefeller, Mr. and Mrs. Armand P. Bartos, The Sidney and Harriet Janis Collection, Mr. and Mrs. Wener E. Josten, 
and Loula D. Lasker Bequest (all by exchange), 1989. Photo Credit: Digital Image © The Museum of Modern Art/Licensed by SCALA / Art Resourc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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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Artist in Korea, Fan (taegeu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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